
ITMA’  75 참 관 기(2) 

-몇 가지 혁신방직기에 대하여- 

 

 

무연(및 가연) 방적기 

방적사라는 것은 유단단섬유를 병렬집속가연하여 적당한 강도가 주어진 

실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공정은 원래 입력으로 이루어졌으나 서구의 산업혁

명 이후 기계화된 것이지만 현존하는 방기의 가연기구와 사질로서는 가연속

도향상은 한정된 장벽이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 꼬임

을 주지 않는 실 또는 일시적 가연을 준 실로서 방적사와 비슷한 물성을 가

진 실의 연구가 한창이다. 금번 ITMA에 몇 가지 기계가 전시되었는데 원리

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실물운전을 볼 기회가 되어 소개한다. 

 

BOBTEX(ICS) 방기 

캐나다의 Bobtex corporation에서 발표한 것으로 ICS는 integrated Composite 

Spinning의 약기이다. 원리는 여러 방면에서 해설이 있었으나 대체로 3종의 

소재로서 구성되는데 연속된 필라멘트(캐리어)를 polymer coating die에 통과시

켜 그 표면에 polymer를 묻힌 다음 사형성역을 지나갈 때에 용융된 polymer

의 표면에 단섬유를 부착시킨 다음 가연기구로서 가연을 하여 3자가 일체가 

되어 방적사와 같은 실을 고속도로 만드는 것이다. 사용하는 캐리어와 단섬

유의 종류에 따라 다양의 물성을 가진 실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에

스터 필라멘트를 캐리어로 쓰고 표면섬유를 양모로 한다면 고모듈러스의 울

촉감을 갖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실을 만들 수 있다. 방출번수는 Ne 2’s~20’s 



방출속도는 610mpm으로 세계최고의 방속일 것이다. 

 

ICS PROCESS DIAGRAM 

 

BOB TEX ICS SPINNER 

 

REPCO SELFIL SPINNER 

Platt사의 일반 Repco 방기는 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운전을 해서 잘 알

려져 있다. 이번  ITMA에 전시된 Selfil타입은 종래의 Self-twisted yarn의 표면

에 두가닥의 연속필라멘트를 감아 보강하는 것으로 균형이 잘 된 실을 고속

도로 방출하는 것이다. 종래의 Self twist원리와 새로운 이차가연기술을 이용

한 것인데 기존방적기의 방적, 합연, 권사공정을 합한 기계가 될 것이다. 여

기서 만들어진 실은 경편을 포함한 모든 편성용에 적합하나 high bulky사는 

안된다. 특히 고강도와 균정성이 좋아 세게이지의 편물에 적합하다고 한다. 

방출속도 300mpm으로 실은 항필링성도 좋으며 이 방기는 동력절약에도 유

리하다 한다. 



TWILO TWISTLESS SPINNER 

Signaal Twilo는 얼마 전 화란에서 발표된 것인데 완전히 무연으로써 실의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꼬임을 주지 않고 접착제로서 집속섬유를 뭉쳐버리는 

방법이다. 이번 전시기에서는 접착호제로서 전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P.V.A를 

미리 섬유혼합과정에 넣고 슬라이버를 가습장치에 통과시킨 후 견신한다. 견

신배율은 100까지 쉽게 올릴 수 있으며 P.V.A가 섞여 있는 습섬유속은 증기

로서 활성도화시키며 가연한 다음 건조드럼을 지나면서 말리게 외어 치즈로 

감는다. 전시기는 4추짜리 모델기로서 Ne 20’s인 경우 드래프트 100, 방출속

도 400mpm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실은 제포 후에 반드시 실에 포함된 호제를 녹여서 제거

해야 할 것이며 직물용에는 쓰일 수 있으나 편물용사로는 실의 강도가 문제

가 될 것이다. 1976년에 시험용의 기계가 공급될 것이고 1977년까지는 상업

용 기계로 Mark I 형이 나온다고 한다. 

 

 

SIGNAAL TWILO SPINNER 



 

TWISTLESS YARN 

 

 

SIGNAAL TWILO 

 

다상직기(Multi-shed Loom) 

무저직기로서 제직의 고속화와 소음방지를 꾀한 것으로는 water jet, air jet와 

같은 유체씨실넣기법과 Rapier 또는 Gripper식의 씨실넣기법이 있겠지만 이번 



전시에 가장 많은 관람자의 인기를 집중시킨 것은 아마 다상직기일 것이다. 

다상직기는 Wave line loom이라고도 하듯이 한 reed space에 여러 개구운동과 

바디침운동이 파상으로 연속되며 여러 개의 북이 역시 연속진행하여 마치 

원형편성운동과 비슷한 고도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제포기이다. 따라서 여

러 개의 소형 북이 있어 각 북마다가 한 직포에 해당되는 길이의 씨실을 담

아서 직건을 연속통과하게 된다. 직기의 모양은 평형으로 된 것이 있고 원형

으로 된 것이 있다. 이번에 출품된 것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Investa의 Contis 다상직기 

이 기계는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전시된 것의 성능을 보면 바디건 330cm 

씨실넣는 속도를 환산하면 450~620picks/min이며 캐리어속도 2m/sec이고 평직 

밖에는 안되고 도트마리 80cmφ크로스빔 56cmφ이다. 

 

Mayer & Cie의 다상직기 

서독의 Mayer group이 개발한 것으로 얼른 보아 원형직기처럼 보였으나 자

세히 보면 원주가 4분되어 4개의 직기를 한 원주에 모은 것이며 이 고안은 

한 Section에서 사용된 빈 북은 다음 Section의 filling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면으로 보아 편리하다. 평형의 경우는 빈 북(공저)을 magazine으로 복귀

시키는 불편이 있다. Mayer식의 성능은 씨실넣는 속도 2,000m/min 사용샷틀 

32개, 씨실넣는 속도 1.2m/sec, 바디건 167cm×4, 위사 set 80cm, 사용원사범위 

Ne 6’s~48’s이다. 

 

Nuovo Pignone의 TZP형 다상직기 

평형으로서 유효바디폭 330cm, 이론적으로 씨실이 들어가는 속도 



2,200m/min이며 형식은 Contis와 흡사하며 disc rotary reed를 사용한 것도 같다. 

성능명세가 다른 것과 같이 자세히 발표되지 않았고 실연 중인 것은 경위 

Ne18’s 경사밀도 23.2/cm, 위사밀도 22/cm이라고 한다. 다상직기는 제직가능

조직이 아주 평직에 한정되는 점 경위밀도의 제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

존하고 있다. 

 

 

NUOVO PIGNON MULTI-SHED LOOM 

 

결 언 

세계적 섬유산업의 불황속에서 열렸던 전시회인 만큼 탈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엿보였으나 대부분이 지난 회에 비해 약간의 진보가 보였을 뿐

이었다. 섬유기계 중 제사부문에 있어서 항상 문제시되는 가연부분의 속도상

승의 해결책으로서 성과를 보인 듯한 고안은 가연기에서 Murata사가 No.333 

Mach Crimper에 air turbine을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속도를 낸 것 또는 접촉식 

가연법으로 friction disc 사용예가 많아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성향

상을 위한 패키지 대형화는 기계적인 handling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자동화를 위한 계측기의 용도범위는 점점 많아질 것 같다. 봉제부문은 

material handling의 자동화가 가장 어려운 부문이지만 원단의 절단과 종이본

(형지)의 제도 등은 전산식으로 자동화 되었다. 그리고 관람자 중 많은 사람

들이 기계제조 기술자들이었다는 점은 정보채집활동이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섬유제품을 다량 수출하면서 섬유기계는 거의 국산화를 

못하고 있는 점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기술에 종사하

는 사람은 물론 학계와 기계공업을 전업으로 하는 인사들도 이런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선진국가들은 어

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섬유 수출산업에 위협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